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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안녕, 책꾸러미

‘안녕, 책꾸러미’는 어린이책 읽는 사서들의 모임 ‘어린이 도서발굴단(어린이 도발단)’이 

추천하는 연령별 책꾸러미 서비스이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더 쉽고 편하게 권하기 위해 고안해낸 서비스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글.	사진.		장미선(별꿈도서관	사서)

좋은 책을 권하고 싶은 마음

오늘도 도서관 사서는 어린이 자료실에 들어서는 이용자를 조심

스레 관찰한다. 읽을 책을 스스로 고를 만큼 자란 대부분의 어린이

들은 ‘자~ 오늘은 어떤 학습만화를 먼저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책이 놓인 서가 자리까지 훤히 꿰뚫어 우선 살피고, 부모님은 학습

에 도움이 되면서도 읽기 싫다 소리 안 할 만큼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책이 어디 숨어있을까 고심하여 고른다. 

‘이 책 너무 재밌는데 좀 빌려 가시면 어때요?’라든가 ‘그건 그림책

이지만 그렇게 어린아이가 읽기엔 너무 심오해요’라며 한마디 건

네 책을 고르는 분의 수고를 거들고 싶지만, 사서가 언제나 자료실

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론 좋은 어린이책을 지나치는 이용자를 보는 사서의 마음은 조

급하다. ‘이 책은 아이가 더 자라면 그림만 많고 글이 적다며 금세 

휙 보고 치워버리거나, 동생들이 보는 책이라며 안 보려 할 텐데…’ 

혹은 ‘이 책은 이야기와 그림이 따뜻해서 좋고, 이 책은 색감이 너

무나 환상적이고, 이 책은 번뜩이는 재치가 있어 읽어보면 참 재미

있어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어린이책은 성인책과는 다르게 성장 단계별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 물론 좋은 그림책은 글로도, 그림 자체로도 전 연령대

가 즐기는 추세이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한들 글을 줄줄 읽는 

초등 고학년의 아이가 유아 그림책을 즐기게 되는 경우는 적다.

좋은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사서들

2018년 가을, 이런 마음과 마음이 모여 좋은 어린이책을 더욱 쉽

고 편하게 권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고양시 사서 7명이 머리를 맞

대었고 ‘안녕, 책꾸러미’ 서비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익히 널리 알

려진 책이나 문학상 수상으로 누구나 접하기 쉬운 책보다는 작년

과 올해 출판된 도서 중 최대한 많은 책을 여러 사서가 직접 읽어

보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13명의 사서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여섯 차례의 모

임을 가졌고, 6세부터 13세까지 연령대별 4단계의 책꾸러미와 부

모를 위한 그림책까지 총 110권을 선정하였다. 

도서관에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많은 어린이 책을 읽

은 적이 없다며 읽어야 할 책 수에 대한 방대함을 이야기하기도, 

선정한 책들을 보고 있자니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은근히 지

어지는 미소도, 어린이들이 우리 같이 재미있게 읽어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설렘도 있었다. 

고양시 사서가 권하는 어린이책 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 좋은 책을 함께 읽고픈 소박한 마음이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닿기를 바라며…. 올해도 인사해 본다. 안녕, 책꾸러미!	

책꾸러미

어린이도서발굴단(어린이도발단)이 직접 읽고 추천하는 연령별  

도서꾸러미

대상 6세~13세, 부모

이용 한 명당 1꾸러미(5권), 14일 대출

반납 책꾸러미를 빌린 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로 직접 반납

※  어린이도발단의 추천도서는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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